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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파진흥원, 수상레저 문화에 안전을 더하다.
-「2022 부산국제보트쇼」해상안전장비 전시·체험 프로그램 운영 - 

□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정한근, 이하 ‘KCA’)은 지난 22일부터 

24일까지「2022 부산국제보트쇼」에서 해상조난 등 안전사고 예방을 

위한 전시·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.

□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보트제조사업의 부흥과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

위해 2014년부터 부산시광역시와 해양수산부 공동주최로 개최되어 왔다.

※ 공동주관: (사)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, ㈜벡스코

□ KCA는 지난 2021년에 이어 안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

조난사고 대처요령 VR 콘텐츠와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치 

SOS워치* 등의 전시·체험 부스 등을 운영했다.

※ KCA와 민간중소기업 공동 개발한 특허기술로 선박사고 시 조난자가 원격으로 

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조난신호 원격 발사장치

□ 이 외에도 소형 선박이나 어선에서 안전한 무선기기 사용을 위해 

무선설비 허가·검사 절차 및 제한무선통신사 등의 자격취득 일정

을 안내했다.

□ KCA 정한근 원장은 ”앞으로도 해상인명 안전을 위한 통신장비의 

중요성을 알리고, 국민들의 해양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“이

라고 말했다.

방송‧통신‧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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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사진1 설명) 조난신호 원격·자동 발사장치 SOS워치를 설명하고 있다.

(사진2 설명) 조난 시 대처할 수 있는 교육용 VR체험을 진행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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